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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經〉의 五味論과 

四象醫學과의 관계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院 鳳典훌훌史學 林鎭題

I . 序 論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현상과 실체는 

陰陽五行으로 귀납시킬 수가 있다. 《內

經》에서는 萬物을 다섯가지 맛에 의해서 

분류하여 정리한 부분이 여러 곳이 있다. 

그리고 本草學에서는 대다수의 本草가 氣

味論에 의하여 그 맛의 대강이 결정되어 

왔다. 

本編에서는 五味가 가지고 있는 陰陽五

行上의 의미와 그 相뾰關係, 體用關係를 

통해서, 그 작용상의 특정을 분류귀납하 

고, l'9象醫學的 분류에 의한 藥物을 五味

로써 歸納整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本論
1) 《內經》의 五味論의 고찰 

《素問·金置員言論》에서는 ; “東方춤 

15 入通於R千---其味醒. 南方딪F色 入通於心

--其味苦, 中央黃色 入通於牌---其味#,

西方白떤 入通於뼈---其味辛, 北方黑色 入

通於뽑---其味輔”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五味를 五行의 분류로 歸納시킨 것이다. 

즉, “木 - 醒, 火 - 苦, 土 - #, 金 - 판, 

水 - 輔”이라는 等式이 성립된다. 

여기에서 五行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五行이 드러나는 모습을 계절로 비 

유해서,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는 

“春三月 此謂發陳---養生之道也, 夏三月

此謂審秀---養長之道也, 秋三月 此謂容平

--養收之道也, 쪽三月 此謂閒藏---養藏之

道也.”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木,火,金,

水의 특징을 볼 수가 있다. 木氣가 왕성 

한 봄에는 묵은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는 때로서 萬物을 發生시킨다. 火氣가 왕 

성한 여름에는 만물이 무성하게 드러나는 

때로서 氣가 極盛하다. 金氣가 왕성한 가 

을에는 않盛함을 억제시켜서 平靜하는 때 

로서 露出되어 있던 氣가 거두어 들어가 

서 열매를 맺는다. 水氣가 무성한 겨울은 

문을 닫고 안으로 감추는 때로서 氣가 안 

으로 숨어서 뺨藏된다. 

이러한 특징을 간략히 표현해서, “木 -

生, 火 - 長, 金 - 收, 水 - 藏” 이 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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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여기에는 “土 - 化”라는 전통적 며 分짧의 極端까지 왔다고 할 수 있는 

인 분류방식이 포함된다) 상태이다. 따라서 쓴 맛이 이러한 작용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매운 

2) 五味의 作用上의 특정. 맛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五味를 이러 매운 맛은 收했作用을 한다기 보다는 

한 분류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게 오히려 發散作用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그 중요한 문제점이다. 일단은 연관지워 사실이다. 收數은 가을에 추수를 하는 의 

서 고찰하면, “木 - 醒味 - 生, 火 - 苦 미와 같다, 만일 무한하게 分짧만 하게되 

味 - 長, 土 - 검-味 - 化, 金 - 辛味 - 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산산히 흩어져 

收, 水 - 輔味 - 藏”로 연결된다. 즉, 신 버려서 生命을 유지 할 수 없다. 즉, “生”

맛은 發生시키고, 쓴 맛은 무한히 分짧시 과 “長”으로 형성된 만물을 모아서 結寶

키고, 매운 맛은 거두어 들이고, 싼 맛은 하는 과정이 “收”라고 하겠다, 매운 맛은 

완전히 擬結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火氣를 조장해서 無限分짧을 유도 

실제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예 할 뿐이다. 따라서 “收”라는 개념에 적합 

를 들어서 자세하게 고찰하면 다음과 같 한 맛은 오히려 신 맛이 적합하다. 

다, 싼 맛은 사물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 

신 맛을 먹게되면, 가장 먼저 오싹 움 을 한다. 즉, 水의 擬固의 성질을 빼앗아 

추려드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發 서 그 형체를 무너뜨린다, 표行뇨의 水는 

生力이라는 것은 일으켜서 키우는 것이 癡固力의 상징이다l)_ 싼 맛이 만물의 氣

다. 즉, 봄에 처음 새싹이 잘 돋도록 도와 를 더욱 저장시켜서 健固力을 상승시킨다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때에는 적당 면, 더욱 단단해지고 여물어져야 함에도 

한 溫氣와 養分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움추려 들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發生力을 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 맛이 發生力이 있다는 말은 별 

로 근거가 없어 보인다. 차라리 發生力은 

단 맛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쓴 맛에 대해서 고찰하면, 대부분의 쓴 

맛을 함유한 약물들은 “협火”시키거나 

“下氣”시키니, 分짧하던 것들을 끌어 모 

아서 내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적으로 “長”이라는 뜻은, 식물들이 봄에 

싹이 났다가 여름이 되면 가지와 잎이 무 

성해지고 꽃이 피는 상황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씨앗에서 시작했던 生命力이 펼쳐 

져서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따라서 싼 맛과 擬固力(藏)은 관계가 없 

다. 한편, 물체를 태우면 일반적으로 쓴 

맛이 난다. 그러나 계속해서 태우면, 하쌓 

게 탈색이 될 뿐만이 아니라 형체자체가 

아에 분산되어 흩어져 버린다. 따라서 

“까쌓게 탔다”는 뜻은 “火氣를 더 이상 

1. 만물을 단단하게 만드는데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시멘트를 불로 반죽하지 
않고 굳힐 수가 있는가 ? 인체에서도 
“水”에 해당하는 뼈가 가장 단단하다. 
이러한 이유는 水가 상정하는 擬固力 때 
문이다. 水는 “열매속의 씨”와 같은 것 
으로서, 生짧力을 가장 갚숙히 간직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編者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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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을 만큼 받았다”는 돗이다. 더 

이상의 火氣를 받게되면 존재 자체가 分

散 되어버려서, 이미 “없다(無形)”는 뜻이 

다. “없다(無形)”는 것은 이미 다른 모습 

으로 변화되어 다른 곳에서 존재하므로, 

論할 대상을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쓴 맛은 火氣를 가장 많이 간직한 상태로 

서, 오히려 生命力을 간직하는 “藏”의 작 

용에 가깝다고 보겠다. 

다음으로, 단 맛은 火의 작용을 간직하 

고 있다고 연관지울 수 있다. 五行說에서 

는 기후에 따라서 일년의 사계절의 특정 

을 “生,長,化,收,藏”이라고 표현했다. 여기 

에서 土는 四季節의 각각의 사이를 지칭 

하기도 하고, “長夏”라고 하여 여름과 가 

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 

였다. 어햇건,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中

間段階에 속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前後의 過程의 틈에서 兩者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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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 날 수가 없다고 보겠다z>. 그러 나 

단 맛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단 맛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鏡和”로 의미를 부 

여하여, “누그러 뜨린다, 맺힌 것을 푼다, 

부드럽게 만든다.”등등의 의미로 해석하 

고, 나아가서는 “解毒한다, 짧火한다”까지 

로 그 뜻을 확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단지, 그 主作用에 수반되어 나타 

나는 副隨的인 作用이며 신체에서 나타나 

는 이차적인 반응을 관찰하여 얻은 결론 

이다. 대부분의 단 맛은 열매와 뿌리에서 

結實이 된 것들이 많고, 다음 세대를 키 

우기 위한 養分의 뺨藏용庫와 같은 역할 

을 한다. 따라서, 단 맛은 사물이 스스로 

의 生命力을 발휘하기 전까지의 生長올 

擔當하면서도 이후의 계속된 滋養作用을 

한다고 보겠다. 따라서 “發生”시키는 작 

용을 한다고 보겠다. 

이상에서 論한 것들을 다시 간략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고찰하면, 단 맛은 發生力을, 매운 맛은 

리고 長夏는 한여름의 極盛함이 가을의 分짧作用을, 신 맛은 收敎作用을, 쓴 맛은 

輔降하는 기운으로 넘어가는 時點을 지칭 癡固作用을, 싼 맛은 體和作用을 한다고 

하는데, 이 지점에서 萬物들은 “變化”를 요약할 수 있다. 

시작한다. 즉, 모습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 

이다. 그래서 “化”라는 意味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모습을 바꾸게 하는 작용(變)을 

형태로 나타내는(化) 것이다. 이미 모습을 

바꾸었으면, 이 것은 “收數(金)”과 “밤藏 

(水)”이라는 과정을 겪은 열매와 씨에 해 

당한다. 따라서, “化”라는 의미는, 양쪽의 

반대편으로 길이 있는 산봉우리에 해당된 

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을 陰陽의 입장 

에서 보면, 陽氣의 極盛함의 최고 頂/멘이 

며 통시에 陰氣의 시작점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土의 作用은 겉으 

3) 相克에 의한 考察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 “나무는 

쇠를 만나면 끊어지고, 불은 물을 만나면 

꺼지며, 흙은 나무를 만나면 막혀서 不通

되고, 쇠는 불을 만나면 무너지고, 물은 

2. 陰陽의 논리에서 보면, 兩極이 만나는 
하나의 점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는, 存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五行의 作用面에서 
의미하는 “土”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이다.(編者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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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은 만나면 단절된다(木得金而代, 火得水 다. 

而滅, 土得木而達, 金得火而缺, 水得土而 여기에서는 體,用의 관계로 설명할 수 

總).”고 하여, 五行의 相克關係를 제시했 있다. 五行上 그 本體에 대하여 해克的인 

다. 五行의 相克關係는 이처럼 한쪽을 다 

른 한 쪽이 專的으로 억압하는 듯이 보이 

지 만, 사실은 五行의 相生과 不可分의 관 

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相生과 相克은 

同時에 존재하는 것이다. 五行의 相生相

克을, 時間의 擺念을 도입하고, 陰陽의 측 

면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陰陽으 

로 구성 되어있다. 즉, 陰陽이라는 對立的

이며 依存的인 양쪽의 作用이 없이는 “存

在”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다. 木.火는 계 

절적으로 봄.여름에 해당한다. 이 때에는 

일년중의 陽에 해당하는데, 주로 發生과 

分짧作用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應

張現象을(이것이 木火이다) 억압하고 눌 

러서 막지 못한다면(이것이 金水이며 木

火에 대해서 相克이다), 無限한 分짧로 인 

하여 宇富가 터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金

水는 가을과 겨울에 해당한다. 이 때는 
일년중의 陰에 해당하며, 주로 收敏과 擬

固作用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收縮

現象을(이것이 金水이다) 뽑아내고 늘리 

지 않으면(이것이 木火이며 金水에 대한 

相克이다), 無限한 收縮으로 인하여 우주 

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相克

이 없이는 존재가 없고, 存在가 있기 위 

해서는 반드시 相克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木,火,土,金,水의 특정을 내 

포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內部

에 그에 相克하는 金,水,木,火,土를 간직하 

五行의 特徵을 발휘하는데, 이것을 件j디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행의 相克關係로 다시 五짜論 

을 관찰하면, 五味의 生成은 木,火,土,金,

水의 순서인 敵,苦,납,辛,輔이지만, 그 作

用機轉은 相克의 關係로 나타난다. 즉, 

願,苦,납,辛,輔의 本體는 金,水,木,火,土의 

순서로 作用을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醒

味는 金氣(“收”)를, 苦味는 水氣(“藏η를, 

#味는 木氣(“生”)를, 辛味는 火氣(“長”)

를, 輔味는 土氣(“化”)를 發揮한다는 것 이 

다. 

《素問.至員要大論〉에서는 ; “五味陰陽

之用何如 ? 辛-납發散馬陽, 願苦浦f世寫陰,

職味浦f世德陰, 淡味慘f世寫陽. 六者 或收

或散或續或急或操或潤或軟或堅以

所利而行之 調其氣 使其平也.” 라고 하였 

다. 여기에서 “辛#은 發散作用을 하여 

陽에 속하고, 願苦는 浦漸作用을 하여 陰

에 속한다.”는 곳이 以上의 의미를 훨約 

하였다고 하겠다. 

4) 四象醫學의 處方에서 나타난 木펠와 

五味와의 關係

우선 各體質別로 藥物의 五味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3) 

이상의 도표로써 맛에 의해서 四象體質

의 분류에 의한 *草를 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陰人,陽人의 구별에 있어 

고 있는 상태이다(그래야만 존재가 가능 3. 여기의 각 약물의 味는 《神農本草觸
〉과 李尙仁의 《本草學〉, 〈中흙大離典 

하다). 이 간직된 相克의 특질들이 外部로 
〉을 근거로 하였으며, 겸하고 있는 맛도 

드러나는 것이, 바로 五行의 作用인 것이 아울러 기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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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陰A 太陰A 少屬A 太陽A

i:t A훌흉 i:t草 賣홈 豪門쫓 慧훨仁 1용잊g 盧根
大훌훌 當購 山藥 補賣 R훌훌흥 乾地養車前子 蘭쩔뒀根 
白꺼t 附子 龍骨훌根 元肉 防風‘ ￥훌훨홉 錯~ 챔뭘挑 
香附子 훌白皮運子肉 右骨 i:t鷹 覆옳子 

乾棄 升麻 天門~ 括훌仁 
흉훌 h子 훌t쫓花 

辛 肉桂 乾姜 半夏 右홉補 白1f 右骨 敢f맘皮 五加皮
모豆 뺑仁 川혐 *솜種 獨活 커체:fF 옳活 
蘇葉益智仁 羅 h子 홉本 훔仁 
良姜養香大題皮 홍t쫓花 遠志
香附子 白꺼t 附子

- -- - -

홈홍 五味子 嚴寶仁 山菜횟覆益子 木JJl
..... 

苦 何首鳥 JJl추홉 麻養 賣혹 養連 黃相 苦훌톨 松節
百꺼t 행藥 大養 牛賣홉本 知~ 業胡 #톱子 

i:t薦 遠志 훔仁 運훌킬 *힘紀子 前胡
升麻 天門쫓橋種 木通 玄參地骨皮

獨活乾地養錯答
敢f맘皮 錯等 옮活 

--
뼈훌 百何首鳥 뺑￥*홈 (澤聽 車前子)

서, 辛t~과 醒苦에 의한 구별은 어느정도 보아서도, 木氣와 火氣를 간직한 약물을 

의 有意性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이 용용하였다, 

藥物은 물론 그 味에 의해서만 藥效가 太陰A의 藥物은 납味와 辛味가 많아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形態와 氣와 色을 內經의 說과 어느정도 부합이 된다. 그러 

아울러 병행하여 전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 苦味의 비중도 만만하지가 않다. 이것 

결정된다. 그러나 本編에서는 단지 味가 은 }ff의 흡수력이 과도해서 나타난 畵熱

내포하고 있는 意味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證을 해소하기 위해서 苦味가 많은 것으 

있다. 로 보인다, 五行의 구분으로 보면, 木氣와 

少陰人의 藥物은 납l朱와 辛味가 거의 火氣를 많이 응용하였으며 아울러 水氣도 

대부분이다, 少陰A은 陽氣의 上昇力이 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족해서 나타나는 질환이 대부분으로서 少陽A의 藥物은 苦味가 대표적이다. 

〈內經》의 “辛#發散寫陽”의 說이 거의 따라서 “浦뺀寫陰”한다는 說을 증명할 수 

부합 되는듯이 보인다. 五行의 구분으로 있다. 그런데 납味의 比重도 많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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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味의 藥物도 氣가 溫熱한 것들은 별 규명하기 위해서는, 本草의 形態와 색깔, 

로 보이지가 않는다. 五行으로 고찰하면 氣에 대해서도 陰陽五行을 통한 찌究가 

水氣를 많이 응용하였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太陽A의 藥物은 빈도수가 많지 않아서 

고찰할 수 없었다. 

四象醫學의 學說에서는 표면적으로는 

“五行”에 대 해서 별로 언급이 없다. 그러 

나 陰陽을 다시 나누어 四象으로 구분한 

體質醫學은 죠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五行에서 意味하는 生,長,化,收,藏의 

원리를 升降理論과 表훌理論으로 재정립 

한 것이다. 인체의 흉病은 다양하고 복잡 

하게 나타나므로 단지 陰病은 陽으로 치 

료하고, 陽病은 陰으로 치료한다는 單純

論理는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以上의 맛 

에 의한 區別은 그 치료의 大網을 나타내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 結論

앞서의 맑究를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五味를 陰陽으로 구분하면 辛납은 

陽으로 醒苦는 陰에 해당한다. 
2) 맛으로 구별한 五行의 본체(五味)는, 

각각의 相克關係의 표行上의 特徵을 간직 

하고 作用으로도 나타난다. 즉, 납味는 木

氣를, 辛味는 火氣를, 醒味는 金氣를, 苦

味는 水氣를 간직하고 人體에서의 作用도 

이와 동일하다. 

3) 《內經》에서 제시한 “辛납發散寫 

陽”은 太.少陰人의 치료법에 해당되고, 

“醒苦浦뺀寫陰”은 太.少陽/\의 치 료법 에 

해당된다. 

4) 本草의 연구는 形色氣味論을 중심으 
로 발전해왔다. 木編에서는 五味에 관해 

서만 論했다. 그러나 전체척으로 本草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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